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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딸기 수출선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격려

- 통상교섭본부장, 자유무역협정(FTA) 여건 개선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의지 표명
- 전통시장을 방문, 딸기 구매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 나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6일(화)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에 소재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딸기 수출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논산시 농업인들이 재배한 딸기 등의 농산물을 
수거해 선별, 포장 등을 하는 곳이다. 논산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논산
조공’)은 산지유통센터에서 선별·포장한 딸기 등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역할을 전담하고 있고 다양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로 베트남, 싱가폴 등의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고유가 및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충청남도 및 논산시 수출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관세철폐 및 완화, 원산지 
증명 간소화 등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농수산식품의 수출 역량도 강화되어 
딸기 등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농수산식품 수출(백만불) : (‘19) 9,531, (’20) 9,874, (‘21) 11,375, (’22) 11,964, (‘23) 12,018
  * 딸기 수출(백만불) : (‘19) 54.4, (’20) 53.7, (‘21) 64.6, (’22) 58.6, (‘23) 71.0
  * 포도 수출(백만불) : (’19) 23.5, (‘20) 31.1, (’21) 38.6, (‘22) 34.2, (’23) 46.0

  이날 현장에서 김경식 논산조공 대표는 “딸기 같은 수출 효자 품목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관세를 완전히 없애거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우리 
수출 업체에게는 지금보다 더 경쟁력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통상 당국
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미국, 동남아시아 등 현지 유통매장에서 한국산 딸기가 
인기 상품인 것을 보면서 우리 농업의 저력을 확인했던 경험이 있다, 앞으로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시에 우리나라 수출 
전략 품목의 수출 여건을 더욱 꼼꼼히 챙겨 농산물 수출 업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 본부장은 논산시 최대 전통시장인 ‘화지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분주한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논산에서 생산한 딸기를 
직접 구매하였다. 구매한 딸기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여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도 했다.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경민 (044-203-5760)

통상협정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박주용 (044-203-5773)

     

http://www.korea.kr

